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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rgues that Christian education for sustainability should be a spiritual education 
that fosters the spirituality of contentment, poverty, sharing, and justice through a critical 
review of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D), which emerged to overcome to-
day’s climate and ecological crisis. To this end, first of all, the efforts and limitations of in-
ternational cooperation to overcome the deepening environmental problems will be 
considered. That is, economic interests have been prior to the environmental issues. When it 
comes to the ‘Green Revolution,’ there has been a huge gap between the ideal and the real-
ity, so a sustainable society has become distant. Faced with this situation, Christian theology 
has been trying to build a new theological paradigm, breaking away from the limits of an-
thropocentric and afterlife-centered theology based on the dichotomy between the physical 
and the spiritual. Through such theological reflections, Christian education needs to carry 
out spiritual education focusing on how to deal with the problem of human greed for the 
restoration of the created world. In this regard, this paper presents the spirituality of con-
tentment, poverty, sharing, and justice. For developing it, this article suggests deep theo-
logical reflection and repentance on human greed, listening to the victim’s voice, moderation 
in consumption, investigation of alternative cases, and decisive action to reveal the truth 
from the victim's point of view.

Key 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SD), Sustainability, Christian education, Spirituality, Ecological crisis

Received November 26, 2022   Revised December 28, 2022   Accepted December 29, 2022
Author : Yoo, Eunju, Lecturer, United Graduate School of Theology, Yonsei University, 

 777integrity@naver.com



294  기독교교육논총 제72집

▢ 2022년 11월 26일 접수, 2022년 12월  28일 심사완료, 2022년 12월 29일 게재확정
 * 이 논문은 2022년 한국기독교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2022년 11월 12일)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강사, 777integrity@naver.com

28)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독교교육*

Christian Education for Sustainability

유은주(Yoo, Eunju)**

논문 요약

연구 목적 : 본고는 오늘날의 기후환경 및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지속가능발전’(SD)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그것이 가진 모순을 드러내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독교교육이 
자족과 청빈, 나눔과 정의의 영성을 함양하는 영성교육이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이를 위해 먼저 심화되는 환경문제와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의 노
력과 한계를 고찰한다. 실제로 기후환경과 관련된 국제협약들은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는 
강대국들의 탐욕으로 인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녹색혁명’의 이상과 현실 간의 차
이로 인해 지속가능한 사회는 요원해졌다. 이런 상황에 직면해 기독교 신학은 그동안 인간 중심적
이고 영과 육의 이원론에 근거한 내세 중심적인 고전 신학의 한계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신학적 패
러다임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신학적 성찰들을 통해 기독교교육은 창조 세계의 회복
을 위해 본질적으로 인간의 탐욕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영성교육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제언 : 이에 본고는 자족과 청빈, 나눔과 정의의 영성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를 훈련하
기 위해 인간의 탐욕에 대한 깊은 신학적 성찰과 회개, 피해자 목소리의 경청,  소비의 절제, 대안
적 사례 연구, 피해자 입장에서 진실을 밝히는 결단력 있는 행동을 제안한다.  
  
《 주제어 》
지속가능한 발전(SD), 지속가능성, 기독교교육, 영성, 생태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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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오늘날 지구가 생태적 한계치에 직면하면서 그동안 득세했던 신자유주의의 신화에도 제동
이 걸렸다. 유엔 해비타트(HABITAT, 2003)는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경에는 전 
세계 인구 중 20억 명이 슬럼가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McMichael, 2013, 445). 
불평등의 심화와 환경오염, 산업 자원의 감소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전 세계의 생존은 제
한된 자원을 끊임없이 소비함으로써 발전을 가속화한다는 종전의 시나리오로부터 전혀 다른 
국제적 협약을 도출해내고 그것을 이행하는지에 달려있다. 더 나아가 불평등이나 환경문제
는 고사하고 과연 개발 패러다임이 최소한 개발된 지역의 사람들에게라도 행복을 가져다주
었는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Mies and Shiva, 2020, 135-136). 런던 메트로폴리탄 대학
교의 철학과 명예교수인 소퍼(Kate Soper)는 서구식 생활방식에 따르는 불안과 건강 악화, 
우울, 기타 질병과 영적 즐거움의 상실로 인해 우리 시대의 풍요가 모든 사람에게 확대되고 
무한정 지속 가능하다고 해도 ‘좋은 삶’의 모델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2021, 143). 지금
까지 으레 GDP 증가를 사회발전의 지표로 삼았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발생하는 폭력과 범
죄, 마약의 증가와 더불어 병적 중독증세와 우울증, 자살 증가의 소식을 접하고 있다. 결국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할 줄로 기대했던 ‘발전’은 사실상 이전에는 누구에게든지 허
락되었던 필수 자원인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 건강에 좋은 다양한 먹거리 등이 파괴, 독점
됨으로써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비극을 초래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추구해왔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겸손하
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베리(Thomas Berry), 맥페이그(Sallie McFague), 보프(Leonardo 
Boff) 등을 비롯한 다수의 신학자들은 창세기에서 부여된 청지기 직분에 대한 왜곡된 이해
를 비롯해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적 세계관, 인간중심적 사고방식 등이 오늘날의 생태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조은하, 2007, 174-180). 특히 계몽주의 이래로 인간의 합리
성에 대한 절대적 신뢰는 인식의 주체와 대상을 분리함으로써 관계의 통전성과 균형을 깨뜨
려버렸고 특정한 소수 중심의 진보의 신화로 인해 오늘날 전 지구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
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재인식하고 이성을 통한 인식 중심적 접근 
방식으로부터 영성과 감성, 이성이 인간의 인식과 실천을 아우르는 통전적 접근 방식으로의 
전환이 우리에게 요청된다. 조직신학자 그루디(Daniel G. Groody)는 『세계화, 영성, 정의』
(Globalization, Spitiruality, and Justice)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환경과 세계에 대
한 전체적 고찰 및 빈곤문제와 관련해 면밀한 고찰, 인간의 마음 중심에 대한 내면적 고찰
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09, 1-12).

따라서 오늘날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는 기후·환경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을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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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먼저 심화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 노력을 간략히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발
전’의 한계를 고찰한 후에 궁극적으로 ‘발전’이라는 명분하에 자연만물과 동료 인간에 대한 
착취를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인간의 탐욕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할 것
이다. 궁극적으로 본고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기독교가 자족과 청빈, 나눔과 정의의 영
성을 함양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런 영성들을 훈련하기 위해 현실 사회와의 관계성 
속에서 깊은 신학적 성찰과 회개, 피해자들의 목소리 경청과 사실 조사, 올바른 선택과 소
비, 근검절약과 나눔, 피해자 입장에서 진실을 밝히고 알리는 결단력 있는 행동이 뒷받침되
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다.

II. 심화되는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전 세계는 현재 지구의 온난화(warming)를 넘어 가열화(heating)를 우려하고 있다. 세계 
‘환경위기시계’를 비롯해 IPCC(2019)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또는 다큐멘터리 
영화 “불편한 진실”(An Inconvenient Truth), “지구온난화: 6도의 악몽” 등에서 알 수 있
듯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위기의식이 전문가들 사이에 팽배해있다. 미래세대
를 대표해 툰베리(Greta Thunberg)는 UN 단상에 올라 기후변화에 대한 기성세대의 미온
적 태도를 질책했다. 한편, 기후변화 때문에 산업을 중단할 필요가 없으며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낙관적 전망(Lomborg, 2003; Shellenberger, 2021)이 혼재되어 위기감이 반감되
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이인미, 2022, 164). 한편에서는 불안을 호소하고 다른 한편에
서는 불안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관점의 차이는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SD) 담론에서도 드러난다.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은 국제회의들을 통해 여러 차례 환경문제 및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SD를 제시했으며 이로써 환경문제와 경제개발 간의 갈등이 중재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SD의 개념은 1983년에 설립된 UN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 즉 브룬트란트 위원회(Brundtland Commiss
ion)가 발간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1987)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초
로 도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정의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건으로 빈곤퇴치를 제시했다(WC
ED, 1987, 8; 43-46). 이로써 경제발전과 환경문제 간의 연관성이 강조되면서 SD가 보편
화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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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또는 지구정상회의
(Earth Summit)는 SD 개념을 진전시키는 분수령이 되었다. 여기서 국제사회는 ‘사전예방
원칙’과 ‘오염자 부담 원칙’이라는 중요한 두 가지 생태 원칙을 채택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
는 두 가지 협약, 즉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
ical Diversity)에 서명했다. 여기서 환경과 개발에 대한 리우선언 및 아젠다 21, 산림원칙
성명 등 비강제적 협약을 도출했으며 아젠다 21는 훗날 새천년발전목표들(MDG)과 지속가
능발전목표들(SDG)의 토대가 되었다. 1997년 교토에서 열린 UNFCCC 당사국 회의에서는 
55개국이 각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이하로 유지한다는 각오 하에 ‘교토의
정서’(Kyoto Protocol)를 채택해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주요 온실가스의 배출량 감축에 법
적 구속력을 부과하기로 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창안했다(Shiva and Shiva, 2022, 187; 
Snarr and Snarr, 2018, 396-399). 

뉴 밀레니엄에 접어들면서는 세계의 인구증가와 빈곤, HIV/AIDS 문제에 대해 글로벌 개
발목표들을 지원하는 장기 계획에 합의하는 ‘새천년선언’을 통해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도출되었고 이를 통해 2015년 MDG 보고서는 극심한 빈곤의 감소를 비롯해 극심한 기아의 
감소, 초등학교 등록률 상승, 비농업분야 여성 노동자 수 증가, 영유아 사망률 감소 등의 성
과를 보고했다. 그 결과, 하루 1.25 달러 이하의 절대빈곤으로 살아가는 인구수가 1990년 
19억 명에서 2015년 8억 명으로 감소했다.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는 리우 10주년을 기
념해 요하네스버그 선언(MDG 이행 선언), 2012년 리우+20에서 ‘녹색경제’(Green Economy)
등을 도출시켰다. 그밖에도 2014년 리마 회의를 통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화석연
료의 연소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동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모든 국가들은 2
02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게 되었다. 중국과 인도가 
국제적인 배출 인증 시스템에 보고하는 데 합의하게 되고 개발도상국을 위한 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 for Developing Nations)이 창설되어 2020년부터 매년 1,000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유럽을 중심으로 화석연료 대신 대체 에너지원을 개발하
는 데 주력하게 된 것은 세계적인 기후회의를 통해 얻게 된 긍정적 성과다(Snarr and Snarr, 
2018, 437-443).

이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MDG의 성과와 한계, 예를 들면 지역별, 국가별 불균
형 문제와 미해결된 절대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빈곤퇴치와 위생개선 등 MDG의 기조
에 더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기후문제, 불평등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해 비판가들은 이들 항목들이 서로 겹치기도 하고 상충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통합성의 결
여를 지적했다. 근원적으로 SDG는 GDP의 증가를 기본 전제로 삼고 있으며 전 세계 1퍼센
트의 부의 집중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Ford, 2015; Hicke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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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rr and Snarr, 2018, 405-416). 이는 SD 개념이 도출될 당시부터 지속되어 온 것으
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쟁(Pezzy, 1992)을 비롯해 ‘무엇의 지
속가능성인가, 환경인가, 경제개발인가’에 대한 논쟁(Ekins, 1994; Van der Bergh and Van 
der Straaten, 1994),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개념인가’에 대한 논쟁(Beckerman, 
1994; 1995; Daly, 1995; Jacobs, 1995)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처럼 환경문제와 개
발 간의 내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박명희 외, 2006). 

결국 다양한 국제적 공조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는 난항을 겪고 있다. 외교안보연구원 경
제통상연구부 최원기 교수는 기후변화협상에 있어 다뤄지는 의제가 너무 다양하다는 점과 
194개국의 합의제 결정방식으로 인한 난점, 주요 협상그룹 간의 정치적 동학에 의한 영향 
등을 그 한계로 지적했다(2012, 117). 윌밍턴 대학의 스나와 스나(Snarr and Snarr) 교수
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국제회의들은 첫째, 협약을 어길 시 책임을 지울 법적인 구속력이 없
다는 점, 둘째, 탄소 배출 절감과 관련된 구체적 지침과 방안이 미비하다는 점, 셋째, 누가 
기후변화 문제에 더 책임이 있느냐는 책임 소재의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즉, 환경문제
와 관련해 가장 주된 관심사는 온실가스 배출을 과연 어떻게 줄일 것인가, 배출량 감축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며 국가별로 이런 비용들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등으로 문제해결을 위
해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실제로 대체 에너지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반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실질적 방안보다는 탄소 배출권의 거래 등의 우회
적인 방식을 선호하면서 이런 협약들에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는 것을 회피했다(2018, 430-
441). 

성공회대 신익상 교수에 따르면, SD 담론은 사실상 시장 자본주의가 추동하는 경제발전
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데 한계가 있다(Shin, 2019, 125-127). 그것은 자율적 시행에 기
조를 둔 기후변화 협약에 비해 무역 협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이다. 일례로, 1992년 
기후변화협약과 1997년 교토의정서에는 “기후변화를 저지하는 방안으로 채택된 모든 수단
은 국제 무역에 대한 제약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신익상, 2021, 
128). 항공 수송을 비롯해 원거리 무역은 불가피하게 탄소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이 존재한다는 점은 그들에게 있어 환경위기는 다만 레토릭에 지나지 않
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실제로 1995년 베를린 회의에서 주요 산유국들을 비롯해 미
국, 호주 등 탄소 다량 배출국들의 반대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20퍼센트 절감 계획은 
실패했고(Brown, 1996; Flavin, 1996; Gupta, 2010) 2대에 걸친 부시 정부와 트럼프 정
부의 집권기간 동안 미국의 협상 철수로 인해 곤란을 겪다가 2021년에 미국의 파리기후협
약 재가입을 통해 비로소 신기후체제가 도입될 수 있었다(신익상, 2021, 128).

기후변화협약 이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체결과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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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1997년 교토의정서의 채택 등이 일련의 이벤트들은 협상의 테이블에 앉게 되는 결정 
주체들이 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이런 모순이 노출된다. 또한 클린턴의 미국 대선 
당시 NAFTA 조인 시기가 겹치면서 클린턴과 고어를 지지했던 진보적 성향의 환경운동 단
체들이 그만 그들을 따라 NAFTA를 지지하는 데 동참함으로써 미국 내에서 기후변화 문제
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Dowie, 1996, 185-187). 결과적으로 무역협정에서 기
후에 대한 논의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고 일례로 2014년에 체결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의 경우, 유엔 기후변화협약 이행에 대한 초안이 변경되어 결국 
최종안에서는 삭제되는 일이 발생했다(신익상, 2021, 127-132). 또한 탄소 감축을 위한 구
체적인 방법들이 아직 미비한 상태다. 한 조사에 따르면, 단지 영국과 독일만이 교토의정서
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정도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에 따라 석탄, 석유 가격이 상
승되면 국민 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배출량을 30퍼센트까지 감축해
야 하는 상황이며 목표 도달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Kerr, 2000). 배출량 감소를 어
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녹색기후기금에 대해서도 기금 마련과 관련된 세부
사항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협약의 이행 수단 강화 및 구체화가 요구된다
(Broder, 2012). 또한 궁극적으로 이 문제에 있어 누구의 책임이 더 크냐는 질문이 제기된
다. 북반구의 관점에서는 남반구에서의 개발이 환경적으로 건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지
만 남반구는 환경파괴를 통해 부자가 된 북반구가 환경기술에 대한 접근을 비롯해 재정적인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narr and Snarr, 2018, 401).

결국 1900-2017년에 이르는 광범위한 시기 동안 전 세계의 물질 사용량은 다음과 같이 
보고되고 있다.  

<표 1> 세계 물질 발자국 (1900-2017년), 단위 10억 톤

                             출처: Jason Hickel, 『적을수록 풍요롭다』 김현우·민정희 공역 (파주: 창비, 2021),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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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900년대 첫 번째 반세기동안 물질 사용이 꾸준히 증가하는데 
특히 1944년 브레턴우즈(Bretton Woods) 협정 이후 경제 발전 지표로서 GDP가 도입된 
이래 각국의 경제활동이 GDP를 통해 수치화, 비교가 이루어지면서 무분별한 성장주의가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되었다. 그 결과, 물질 사용량은 점점 더 폭발적으로 증가해 2000년까지 
500억 톤(지구의 처리 한계치)을 기록한 후 최근 20년 간 과거 백 년 동안의 사용량의 거
의 두 배에 달하게 되었다. 런던 정경대의 히켈(Jason Hickel)에 따르면, 이는 “고소득 국
가에서 사용가치가 아닌 교환가치를 중심으로 형성된 과잉소비의 결과”다(Bringezu, 2015: 
Hickel, 2021, 147-148에서 재인용). 경제학자 쿠즈네츠(Simon S. Kuznets)가 경고했듯
이, GNP나 GDP는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경제활동을 포함시키지 않으며 어떤 경제활동이 
인간의 복지에 유용한지 파괴적인지에 대해 가치중립적이므로 진보의 표준 측정치로 활용되
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GDP 증가를 목표로 각국 
정부로 하여금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에 최우선적 가치를 두고 경제를 관리하게 한 결과, 생
산성의 제고가 결국 노동에 대한 수요 감소, 실업률 증가, 빈곤의 심화로 이어지는 “생산성
의 덫”(productivity trap)에 빠지게 되었다(Jackson and Victor, 2011, 101-108). 결국 
서구 경제는 1970년대 말부터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했고 이를 타개하고자 도입된 신자유주
의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즉, GDP에 기초한 ‘발전’은 진보의 개념을 왜곡시켰다(Hick
el, 2021, 135-145).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 등의 초국적 기구들은 SD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녹색
혁명’(Green Revolution)을 추진했다. 그들은 수출용 단일 작물의 기업적 영농이 식량 자
원을 증대시켜 전 세계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고 가난한 농가의 소득을 보장해 줄 것으로 기
대했다. 그러나 인도의 생태운동가이자 과학자인 시바(Vandana Shiva)에 따르면, 녹색혁명 
도입(1965년) 이전에는 기아로 사망하는 사례가 드물었지만 녹색혁명 이후 오히려 기아가 
증가했다. 대표적으로 다국적 생화학 회사인 몬산토(Monsanto)는 화학비료를 비롯해 유전
자 변형 종자(GMO) 등의 판매로 인도 경제를 잠식했고 GMO에 맞먹는 슈퍼 병충해의 출
현으로 더 센 살충제를 투입하게 됨으로써 지역민들의 건강 악화, 부채 부담 증가, 토지 차
압, 결국 자살로 이어지는 비극을 초래했다. 빠른 성장의 대가로 토양을 황폐화시키는 몬산
토의 Bt 목화와 터미네이터 유전자 등의 사례들은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가려진 “새로운 
식민주의”의 실상을 나타냈다(Mies and Shiva, 2020, 147-175). 더 나아가 사회학자 미
스(Maria Mies)는 개발론에 내재된 문화적 편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즉, 서로 다른 상황
적 맥락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산업경제로부터 도출된 진보 모델과 서구식 진보가 모두에게 
가능하다는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한 발전 개념은 GNP/GDP와 같은 재정지표에 근거해 인
도의 전통적인 자급자족 경제를 빈곤으로 잘못 이해했고 개발 과정에 따르는 환경 파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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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들을 간과해버렸다는 것이다. 그녀에 따르면, 모든 개발 전략은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을 ‘좋은 삶’의 모델로 삼고 있으며 그들이 취했던 동일한 과정, 즉 산업화와 기술 진보, 
자본 축적의 길을 뒤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치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이런 역사관
에 따르면 진보의 정점에는 산업국의 도시에 거주하는 백인남성들이 있고 여성과 유색인, 
저개발국, 농민들은 주변인으로 전락한다. 그녀는 이런 “따라잡기식 개발의 길이 신화에 불
과”하며 늘 지는 게임이 되고 말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 역시 미사여구에 
불과함을 지적했다. 그러나 저개발국의 빈곤은 자연적인 뒤처짐의 결과가 아니라 식민 지배
의 결과다. 더욱이 전 세계 인구의 6퍼센트를 차지하는 미국인들이 화석연료 총 생산량의 30
퍼센트를 소비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나머지 인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부
족 문제와 그로 인해 초래될 환경적 문제는 자명해진다(Mies and Shiva, 2020, 126-140). 

요약하면, 문화적 편파성에 기초한 발전 패러다임은 오히려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양
식을 파괴했으며 생물 다양성을 부정하고 자원 집약적 상품 생산으로 대체함으로써 물질적 
빈곤과 환경의 파괴를 초래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돌봄과 생산 활
동에 참여해온 여성들을 간과,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Mies and Shiva, 2020, 12-19). 
이런 한계들로 인해 ‘지속가능한 발전’보다는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대안을 모색할 필
요가 있다.

Ⅲ. 지속가능성을 위한 간학문적 대안의 모색

지금까지 SD가 표방하는 이상과 현실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SD 담론에 숨겨진 이면을 살
펴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가. 기독교윤리학자 피터스(Reb
ecca T. Peters, 2004)가 제시한 대로 ‘좋은 삶’에 대한 이상과 그것을 추구하기 위한 방
법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가치를 더 중시하는가와 관련된다.  

<표 2> ‘좋은 삶’에 대한 네 가지 관점

신자유주의 개발론 환경주의 탈식민주의
세계화에 대한 

이해 새로운 세계질서 사회 개발 지역화 신식민주의

상화적 맥락 개인주의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책임 상호의존성 공동체

인간 삶의 목적 번영 진보 정의 문화 창출
좋은 삶의 조건 자유 형평성, 재분배 지속 가능성 자치권

                             출처: Rebecca T. Peters, In Search of the Good Life (New York: Continuum, 2004),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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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관점들은 번영, 진보, 정의, 공동체 문화 창출 등 서로 다른 이상을 지향하는데 비
록 지금까지는 지배계층의 주류 담론으로서 신자유주의가 패권을 장악해 왔지만 그것이 표방
하는 경제적 번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선택의 자유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
이 아니다. 또한 앞서 고찰한 대로 형평성 있는 분배를 통해 진보를 지향하는 개발론도 신자
유주의에 의해 왜곡되고 마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인간 공동체 및 지구환경과의 관
계성 속에서 무엇이 진보이며 정의인지에 대한 재구명이 필요하며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역 공
동체의 자치권을 요구하는 대안적 관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세계화의 담론은 이제 
신자유주의가 추동하는 개발 담론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후환경 문제와 불평등 문제 
해결에 관심의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

사회학자 하비(David Harvey)는 기후문제가 자본주의 체제, 즉 초과이윤을 얻기 위한 자본
의 속성으로부터 비롯된 과잉생산과 과소비, 그리고 생활양식의 문제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았
다(2022, 169-177, 225-228). 그렇다면 이를 돌이킬 방법은 무엇인가. 환경운동가인 클라인
(Naomi Klein)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에서부터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천이 시작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들어가는 에너지, 예를 들면 수도, 전기, 가스, 휘발유 등의 절약, 자
동차와 비행기 이용 자제, 수입품 소비 절제 등을 비롯해 물건을 자주 교체하는 대신 장기간 
사용하며 주택의 크기를 줄이는 것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실천할 수 있다. 이런 개인적 실
천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저탄소 생활양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종합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녀에 따르면,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하고 깨끗한 대중교통과 교통 조건이 좋은 고효율의 주택 공급 등을 비
롯한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로써 환경문제와 불평등 문제는 연장선상에 있다(2016, 13
6-141). 이처럼 지속가능성을 위해 불필요한 생산의 규모 축소, 공공 서비스와 주택에 대한 
접근 확대, 소득 불평등의 완화 및 노동시간의 단축, 일자리 보장제 등의 도입이 곳곳에서 제
안되고 있다(Hickel, 2021, 11-16).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GDP에 기초한 발전 개념 대신 
지속가능성의 척도로 탄소 배출량과 생산비용 등을 포함하는 “참진보지수”(Genuine Progress 
Index: GPI), “지속가능발전지표”(Sustainable Development Index)가 활용될 필요가 있다
(Hickel, 2021, 238-239; 2020, 6-7).

또한 현재까지도 반복되고 있는 식민주의적 행태와 착취구조와 관련해 신학적으로는 인간 
중심적이고 이원론적, 내세 중심적인 고전 신학의 한계가 지적된다. 맥페이그에 따르면, 고전 
신학은 기후변화의 위기 앞에서 인간을 방관자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신고전주의 경제학과 함
께 기후변화 위기를 촉진했다. 그녀는 인간을 포함한 지구 전체의 멸종 위기 앞에서 인간 사
상의 가장 근원을 다루는 신학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구했다(McFague, 2008: 장윤재, 2020, 
64-65에서 재인용). 그녀는 기존의 가부장적-군주적 하나님 모델 대신 어머니, 연인, 친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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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생태적-여성신학적 모델이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돌보시는 어머니로서, 죄로 인해 타락
해버린 세상을 내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연인으로서, 소외되고 배제된 자들과도 
교제하시는 친구로서의 하나님을 통해 창조 세계를 회복하게 하는 동력을 제공한다고 주장했
다(McFague, 2006). 영성신학자인 팍스(Matthew Fox)도 어거스틴 이후의 타락/구속 중심 
신학이 창조 세계의 신비나 인간 사회 속에서의 정의구현, 사회개혁, 에로스의 기쁨 등을 저
해하는 데 영향을 끼쳤으며 제국주의와 가부장주의 등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고 비판하면서(19
83, 9-11, 59-61)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창조 영성의 회복을 제시했다. 그가 주장하
는 ‘창조 영성’이란 창조 세계의 관계성과 상호의존성 가운데 불의와 억압에 대해 관심과 연
민을 갖고 치유와 정의의 구현을 위해 연대하는 것이다(Fox, 1991: 조은하, 2007, 183-184
에서 재인용). 조직신학자 김균진(2021) 역시 지금까지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의 창조를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오만과 자의적 해석에 빠져있었지만 이는 지
배권이 아닌 섬김과 자기제한, 자기희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389-392). 또한 현
재의 생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독교적 영성은 개인의 영혼 구원을 위한 ‘구원론적 영성’
을 초월해 사회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메시아적 영성’과 자연 생태계 전부를 돌
봄의 영역으로 포괄하는 ‘생태학적 영성’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면, 코로나19도 
결국 인간의 무한한 소유욕으로 인해 발생되었다. 그는 만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재
인식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써 물질에 대한 염려와 번민을 내려놓고 자기 비움과 나눔, 공생
의 삶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67-389).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독교교육학적으로도 많은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다. 김은주(2020)
는 심층 생태주의와 사회 생태주의, 생태 여성주의 등의 생태 담론들을 정리하고 삼위일체 하
나님의 내재성과 상호관련성, 공동체성에 기초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인간관을 회복하게 
하는 ‘생태학적 기독교 영성’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녀는 생태학적 기독교교육을 위해 성만
찬을 통한 몸의 영성의 회복과 케노시스의 실천을 제안했다. 류삼준(2021)은 생태위기의 개념
을 생명위기로 확대해 자살, 산재 사망사고, 취약 계층의 죽음, 생태계 파괴 등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즉 안식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생명위기에 저항하며 생명
의 안녕과 평화를 도모하는 기독교교육을 제안했다. 조미영(2021) 역시 성서 내의 창조, 안
식, 성육신 등의 개념을 기초로 인간과 자연 간의 배려와 존중, 창조 영성의 회복과 청지기로
서의 책임 및 연대를 위한 기독교적 생태교육을 제시했다. 특히 2022년 한국기독교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개념의 신학적 접목을 모색
했다. 경제학자 이호영(2022)에 따르면, ESG 경영의 원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관되며 신
자유주의 경제학의 폐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혁신적인 개념으로 이를 기독교교육 현장에 도
입해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회복과 대형교회와 중소교회의 협력을 통한 양극화 문제의 해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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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상진(2022)은 그동안 성장주의적 교회교육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ESG의 개념에 기초한 창조교육, 환경교육, 생태교육, 정의교육, 평화교육, 섬김의 리더십 교
육 등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런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고는 이제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독교교육은 인간의 
탐욕과 관련하여 영성교육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수많은 
회의를 비롯한 이성적 접근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이미 자리 잡은 현대 자본주
의 경제체제는 글로벌 협력 시스템 속에서 상품의 지속적인 생산 및 그것의 소비, 이런 모든 
과정을 부추기는 선전광고들로 현대인들을 현혹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교육의 핵심과
제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인간의 탐욕을 극복하게 하며 생태 환경을 돌보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가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자족과 청빈, 나눔과 정의의 영성을 
제고하는 기독교교육을 제안한다. 

  

Ⅳ.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독교적 영성과 영성교육

이를 위해 먼저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들이 있지만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기독교 영성은 첫째, ‘자족의 영성’을 의미한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오늘날의 생태환경 문
제는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전환이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성서에서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며 오늘날의 생태환경 위기 역시 이윤 추구의 지나
친 탐욕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특히 사회주의 진영의 쇠락 이후 사회민주주의의 쇠퇴, 신자유
주의의 득세로 사적 이익의 추구와 더 많은 이윤을 위한 경쟁이 극단적으로 심화되었고 이윤 
획득에 반하는 규제들을 탈규제화함으로써 노동권과 환경권이 약화되었음을 고찰할 때 이 모
든 역학의 중심에는 희소한 자원을 서로 쟁취하려는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장윤재, 2016). 그러나 기독교교육은 자원의 희소성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풍성하게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믿음에 근거해 이런 논리로부터 학습자들을 자
유롭게 해야 할 것이다. 스리랑카의 신학자 피에리스(Aloysius Pieris)는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poverty)가 ‘가난으로부터 오는 자유’(freedom that comes from poverty)
와 결합하지 않으면 맘몬과의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고 했다(장윤재, 2020, 54). 대표적
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24절과 빌립보서 4장 11-12절에서 말했듯이 자신보
다 타인을 위해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가르쳤다. 이로써 그는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자족의 영성은 자원의 희소성에 근
거한 치열한 경쟁과 적자생존이라는 사회진화론을 침식시키는 영적 토대가 될 수 있다. 자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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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성에 바탕을 둔 기독교적 대안 패러다임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양극의 체제를 초월
해 예수의 하나님 나라 비전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다(유은주, 2022b, 286-
293; Blomberg, 2013, 211). 이를 바탕으로 둘째, ‘청빈의 영성’이 형성될 수 있다. 청빈의 
영성과 관련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영적 교제의 방해물로 여긴 사막교부들의 삶과 실천이 귀
감이 된다. 그들 가운데 한 가지 사례로 압바 마카리오스는 자신의 수실에서 물건을 훔치던 
사람을 발견했지만 그는 도둑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도둑이 노새에 짐을 싣는 것을 도와주고 
그를 보내면서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은 아무 것도 없다”라고 고백했다는 일화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한국교회사학회 편, 2011, 332).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간의 무한한 욕
망, 즉 소유와 인정에 대한 욕구는 끊임없는 생산과 소비를 유발시킨다. 그러나 자족의 영성
과 청빈의 영성은 그런 욕망들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며 결국 이것이 생태적 영성과 결합
되어야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다(장윤재, 2020, 54-55). 

그러나 여기에 그치면 안 되고 셋째, ‘나눔의 영성’ 또는 ‘공조(共助)의 영성’이 필요하다. 
다시 바울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는 토라의 가르침을 실천할 사회정치적 맥락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도 이방 교회로부터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함으로써 모세오경과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다(김회권, 2019, 63-64). 바울은 이 헌금을 구호금, 또는 디아코니
아(봉사), 코이노니아(일치/친교), 레이투르기아(봉사, 사제적 직무), 찬양, 축복, 선물, 은총 등
으로 다양하게 칭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제가 경제적인 도움이라는 의미를 넘어 초대교회 내의 
식량 관리 봉사의 의미로서 디아코니아와, 유대 공동체와 이방 선교 공동체 간의 친교를 의미
하는 코이노니아,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이 자신의 사제적 임무 안에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대신해 바치는 봉헌 제물로서 레이투르기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인간의 당연한 임무로서 
찬양과 기쁨의 표현으로서 자발적 선물 등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때 나눔은 고린도후
서 8장 13-14절의 형평성의 원리에 기초한다. 당시 헬라 세계에서 형평성은 도움을 주고받는 
편 사이에 동등하고 균형 잡힌 상호관계를 전제로 했다. 바울은 물질적 차원과 영적 차원 간
의 교류를 통해 부유한 이방 교회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가 형평성을 이루게 된다고 보았다
(유진영, 2004, 9-13).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타인에게 음식을 접대하고 환대하는 것,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방이 여러 개인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손님들을 위한 게스트룸을 
마련한다든지, 차가 없는 이웃에게 자신의 차를 빌려준다든지 하는 방법 등을 통해(Blomberg, 
2013, 188) 지속가능성을 구체화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넷째, ‘정의의 영성’은 지속가능한 사
회를 위해 개인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체의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변화가 요구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오늘날 기후․환경위기의 본질은 산업구조, 즉 자본
주의 경제체제의 대량 생산, 대량 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적인 정
책적 대안이 필요하며(장윤재, 2020, 46) 이에 대해 기독교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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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성의 대안 파트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 발전에 있어서 G
DP 총량의 증가보다 소득 분배가 중요하다는 점과 그 구체적 대안으로 보편적 의료보장을 포
함해 사회보험 체제의 정비, 저렴한 임대주택, 보육 서비스, 최저임금, 기본소득 등 공유재의 
확보 등이 논의되고 있다(Hickel, 2021, 235-250; Naomi, 2016. 138-143). 정의의 영성은 
피상적이거나 철학적인 정의 담론에 그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사회적으로 실현시키느냐와 관련된다(유은주, 2020; 2021).

이처럼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독교교육은 자족과 청빈, 나눔과 정의의 영성을 육성함으로써 
학습자들로 하여금 그동안 다른 사람들처럼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누리려 했던 
탐욕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의 인간됨, 즉 인간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며 다만 그분의 은혜로 
인해 받은 은혜를 나누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재인식하게 하고 동
료 인간과 창조 세계의 아픔을 공감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비전에 반하는 기존의 구조악
에 저항해 그것을 변혁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도전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영성은 어떻게 훈련할 수 있는가. 첫째, 현 시대와 사회와의 관련성 속에서 
깊이 있는 신학적 성찰과 회개가 요구된다. 오늘날과 같은 금융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너나 할 것 없이 “재테크”에 빠져있는 일상 속에서 기독교 신자들
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부동산으로 얻은 시세차액을 통해 거액의 감사헌금을 하는 신
자들에게 목회자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불로소득이 기승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땀 흘리지 않고 누리는 부가 결국 가난한 사람들과 자연을 
약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 기독교교육학자 유은주(2020)는 구
약의 희년사상에 기초해 현대적 맥락에서 주빌리 정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논했다. 그
녀는 경제학자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의 논의에 기초해 특권층이 누린 부당한 이득과 
관련해 경제의 비효율화와 생산성의 저하를 초래하는 지대추구 행위,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금융권의 약탈적인 대출 및 신용카드 관행, 불투명한 파생상품의 거래 등 현대의 잘
못된 관행들에 대한 신학적 고찰이 필요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누진세의 강화 등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95-304). 또한 코로나19 이후 심화되는 생활고 등 여러 문제들
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재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는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유은주, 2021).  

둘째, 지속가능성을 위해 이런 신학적 성찰과정에서 소외된 존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일례로, 다큐멘터리 영화 “더 트루 코스트”(The True Cost)에서는 패스트 패션
에 가려진 착취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고생은 끝이 없어요. (중략) 이 옷은 우리의 피로 만드는 거나 다름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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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봉제 공장 노동자들이 다양한 사고로 죽죠. 일 년 전에도 라나 플라자 붕괴 사고가 있었잖아
요. 그때 많은 노동자들이 죽었어요. 우리에겐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죠. 우리 피로 만들어지는 이런 
옷을 아무도 안 입었으면 좋겠어요.” (The True Cost에서 재인용)

노조가 결성되어 있지 않는 방글라데시는 패션계의 주요 착취 대상이다. 중국에 이어 세계
에서 두 번째로 큰 의류 생산지지만 의류공장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월급 68달러를 받
으며 중국의 임금(약 280달러)과 비교하면 사분의 일 수준에 해당한다. 다국적 패션기업들의 
착취로 발생한 2013년 라나 플라자 붕괴사고는 삼천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다(박세진, 2017; 
최미랑, 2016). 그러나 이는 먼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다. 한국도 각종 산업재해 문제로 심각
한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한국타이어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1% 미만의 산재율을 자랑하고 있으
나 노동자들의 집단 사망과 관련되어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이동훈, 2017; 이범진, 
2018; 황응구 외, 2018; Lee, 2018). 우리에게 필수품이 된 자동차, 그리고 타이어를 생산하
는 과정에서 고무, 유황, HV-250을 비롯한 각종 화학약품이 사용되므로 노동자들은 뜨겁고 
유해한 고무흄에 노출되어 직업병에 시달리기 십상이다. 그 결과, 2018년 당시 사망자만 168
명으로 집계되었고 추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Lee, 2018) 피해자 인터뷰 결과 사측에서
는 이를 은폐하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대체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생산성을 높이기 위
해 안전장치를 일부러 꺼놓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그동안 
은폐되었던 문제점을 노출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무분별한 소
비 대신 그것들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아픔을 간과했던 잘못
에 대해 회개와 참회해야 한다. 교회 역시 그동안 부자와 강자의 편에서 복음을 왜곡한 것과 
신자유주의의 포로가 된 것을 깊이 참회해야 한다(장윤재, 2020, 54).

이런 참된 회개 가운데 셋째, 행동의 변화, 즉 생활 속에서의 소비 절제, 절약하는 행동으
로 이어질 수 있다. 한 가지 실천 사례로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은 7주간에 걸친 탄소 금
식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는 각 주마다 ‘아무 것도 사지 않기’로부터 출발하여 ‘일회용(플
라스틱) 금식’, ‘고기 금식’, ‘전기 사용량 줄이기’, ‘종이 금식’, ‘전등 끄고 기도의 불 켜기’, 
‘지구를 살리는 거룩한 습관’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해 특히 기업적 축산은 동물에 대한 폭
력을 비롯해 가축의 분뇨로부터 배출되는 메탄가스, 사료 재배를 위한 벌목과 GMO 식품의 
안정성 문제, 가축에게 투여되는 각종 호르몬과 항생제 등 여러 문제들을 노출시킨다(임희숙, 
2015, 278-282). 또한 기업적 농경 역시 경종농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전체 온실가스
의 20퍼센트를 차지하면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비료회사인 
남해화학의 탄소 배출량은 삼성전자의 1.3배, 현대자동차의 4.6배로 보고되고 있다(윤지로, 2
022, 161-198).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농법과 유기농 농산물을 구입, 소비하는 데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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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동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농업은 노동력도,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럼 가격이 보전되어야 하는데 가락(시장)으로 가면 
오히려 더 적게 받아요. 크기가 작고 때깔도 안 좋으니까. 그곳은 유기농인지 무기농인지가 아니라 
겉만 보고 가격을 매기잖아요. 그래서 유기 농산물이 일반 소비시장으로 가기 어려워요. 그나마 학
교에서 친환경급식으로 절반 정도를 소화해줘서 유지되는 수준이에요.” (김병혁 전국친환경 생산자협
동조합 사무처장, 윤지로, 2022, 197에서 재인용)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임희숙(2010)은 내 고장 식품 먹기, 제철음식 먹기, 전통음식 
먹기, 생활협동조합 운동의 활성화를 주장했다. 화학비료와 농약, 항생제, 성장 호르몬, 살충
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식물의 자연스러운 성장 속도에 따라 농작물을 기르는 데에는 시간과 
자본이 더 많이 요구되지만 죽음의 밥상에서 비롯되는 질병과 고통, 의료비를 감안하면 슬로
우 푸드가 훨씬 경제적일 수 있다(임희숙, 2010, 288). 이처럼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강과 환
경, 이웃, 미래를 고려하여 생필품에 대해서는 그에 정당한 값을 치러야 하는 동시에 꼭 필요
하지 않은 재화 구입에 대해서는 소비하지 않는 현명한 소비가 필요하다. 패스트 패션 및 명
품의 이용, 해외여행, 승용차 이동 등을 자제하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전거와 철도 등을 이
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Soper, 2021, 146-166). 

넷째, 대안적 실천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찾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아미
쉬 공동체는 현대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대신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고 가장 단순한 형태의 소비에 자족하며 비폭력과 무조건적 용서의 가르침을 따
라 평화롭고 자연친화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은 전기 대신 등불을 켜고 자동차 대신 마차
를 이용하며 농사에 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는다. 이처럼 18세기의 삶을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현대 문명의 이기가 편리함을 주는 대신 인간성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
천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김난예, 2017, 22-24). 자족과 청빈, 나눔과 정의의 
영성을 함양하기 위해 아미쉬와 같은 공동체들을 방문, 관찰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바는 간디의 세 가지 원칙, 즉 스와데시(자립, 지역 경
제), 스와라지(자치, 자조), 사티아그라하(시민불복종, 저항)에 근거해 현대적인 대안 운동을 제
시했다. 첫째, ‘스와데시’(자립)를 통해 지역 공동체는 지역에 필요한 것을 생산하고 소비자는 
외제품 대신 지역 상품을 구매하여 생태 발자국을 줄이고 소규모 농장의 파괴와 생물 다양성
의 소멸, 동물 학대, 기후 불안정, 전염병 확산, 토양의 사막화 등을 막을 수 있다. 둘째, ‘스
와라지’(자치)를 통해 세계은행이나 WTO 등의 획일적 통제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
천할 권리를 요구함으로써 생물 다양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실행한다. 셋째, ‘사티아그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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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불복종)를 통해 지구를 파괴하고 인간성과 자유를 강탈하는 체계, 구조, 법률, 패러다임, 
정책 등에 대해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 권리를 회복한다. 그 성과로서 그들은  몬산토와 
코카콜라 등 거대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자신들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었다. 그밖에도 실물 경
제의 회복과 공유지의 회복, 경제의 지역화가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건으로 요구된다(Shiva 
and Shiva, 2022, 203-236). 이런 실제적 사례들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독교교육이 사회의 
불의와 구조악에 대해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고통 받는 피해자와 피조물들의 입장에서 진실을 밝히고 알리는 결단력 
있는 행동을 통해 영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일례로, 최근 SPC 그룹에서 발생한 산재 사
망사고는 대부분의 산재와 마찬가지로 상시적인 일손 부족으로 야근 및 장시간의 노동, 휴식 
없는 구조에 의해 발생되었다(Cha, 2022). 이후 최근 소비자들은 SPC 계열사 제품들에 대한 
불매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재민, 2022). 이처럼 잘못된 구조와 행태를 강제하는 기업들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은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특히 고도의 인터넷 기술과 SNS을 
통해 불매 대상이 된 기업의 이미지는 급격히 하락하여 이것이 생산과 매출에 큰 타격을 입
힐 수 있다는 점에서 ‘화폐투표’, ‘소비자 주권’ 운동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홍은실‧서리나‧
신효연, 2022, 277-287). 구약학자인 브루그먼(Walter Brueggemann)에 따르면, 하나님과
의 언약관계에 있는 신자들은 과잉생산과 과잉소비, 높은 성과를 부추기는 풍조를 시대의 압
제로 인식하고 안식일의 원리에 따라 그것을 거부해야 한다. 또한 생계에 대한 모든 걱정과 
근심, 외부의 압제와 배타주의, 그리고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멀티태스킹에 대해 저
항해야 한다(2014, 40-41).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로서 교회는 인습적 질서
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회를 변화시켜야 하는 사명을 지니며 따라서 예언자적 저항
의 정신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Coleman, 1989, 61).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
는 상황에 대해 해방신학자 성정모는 시장 자본주의는 인신제사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Sung, 
2007, 94-99). 이에 지속가능성을 위한 요청은 다음과 같이 한국교회에 전달되고 있다. 

“이 문제는 사회 양심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종교의 지도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런 호소를 
한다면 훨씬 더 울림이 크지 않을까. 그리고 구심의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어
려운 조건이잖아요. 한국타이어 문제가. 이 문제 중심이 필요해요. 이 문제 중심이 종교적 양심이었
으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중략) 큰 시국사건이 있을 때 종교계 계신 분들이 큰 역할
을 했죠.” (박응용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위원장 2019년 인터뷰 내용 중)

수많은 기업들이 환경파괴와 노동착취를 일삼으면서도 정계와 법조계, 언론계, 의료계 인사
들을 동원해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해 가해 사실을 은폐하는 문제에 대해서 미국 클레어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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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대학교의 캅(John Cobb) 교수는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단체들이 거대 권력의 압력이나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 독립적 기구를 마련하여 과학 연구를 조직하고 그 성과에 대한 객관적
이고 정직한 정보를 전파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다(Cobb, 2018, 67-68). 조직신학자 
전철(2018)도 생태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 기독교와 과학의 공조를 기대하면서 과학 
기술의 사유화와 그것의 배타적 독점을 극복하기 위해 기독교가 지닌 종교적 지혜와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기독교교육 역시 학습자들로 하여금 불의한 현실에 대해 그것을 
간과하거나 묵인하는 대신 피해자들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드러내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사회, 즉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과제들이 있다. 일례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마련은 
레위기 25장의 희년을 현대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유은주, 2020). 그밖에도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체제를 고착화하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실천 과제
들도 수행될 필요가 있다(유은주, 2022b). 중요한 점은 이런 각각의 사안들을 회피하거나 간
과해버리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직면하게 될 때 정의의 영성이 훈련될 수 
있을 것이다(유은주, 2021; 2022a, 115; Groome, 1980, 214-223).

Ⅴ. 나가는 말

생태경제학자 댈리(Herman E. Daly)의 불가능성 원리(Impossibility Theorems)에 따르
면, 경제는 “물리적인 차원에서 유한하고 물질적으로 닫힌 지구의 에코 시스템의 한 하부구
조”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1996, 192-193).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만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신 인간의 이성에 의존하여 무제한적인 자유를 염원해 왔으며 신자유
주의는 그런 인간의 욕망에 부응해 ‘선택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지배해왔다. 그 결
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말 못하는 피조물들과 목소리를 박탈당한 존재들이 제
대로 항변할 기회도 없이 스러져가고 있다. 출애굽 당시 히브리 노예들의 통곡을 들으신 하나
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과로에 시달리다가 죽은 딸을 애도하는 어머니와 산업재해로 인한 불치
병에 시달리는 타이어 노동자들, 녹아내리는 빙하를 떠돌아다니는 북극곰의 신음을 듣고 계신
다. 이런 상황이 전혀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명
명되는 그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발전이며 나의 편안함과 편리함, 내가 쓰고 있는 가성비 좋
은 상품들의 대가가 다른 누군가의 피 값이라면, 또는 그로 인해 수많은 가정들이 실향민이 
되어야 한다면 그것을 꼭 사용해야만 할지, 그것을 사용해서 내가 느끼는 만족감이 과연 얼마
나 오래 가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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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의 위기를 우리의 잘못된 모든 생활습관과 양식들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시그널로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 제안한 자족과 청빈, 나눔과 정의의 
영성 훈련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독교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독교
교육은 무엇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소비와 축재를 통해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들로 하
여금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만족하게 하는 자족의 영성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들의 모든 필요를 돌보신다는 믿음 가운데 신자유주의의 거짓된 망상으로부터 초월하게 하는 
청빈의 영성, 사회 약자들을 위해 자신이 소유한 것들을 기꺼이 나누게 하는 나눔의 영성, 마
지막으로 돈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외부 권력에 좌우됨 없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따르게 하는 정의의 영성을 도전, 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는 데 긍정적인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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